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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가치관은 전통성과 현대성으로 측정하였고,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가치관의 조절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인천․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총 443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감

성지능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전통성은 조절작용을 하지 못했다. 셋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

감간의 관계에서 현대성은 정의 조절작용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전통성은 조절작용을 하지 못하였

으나 현대성은 정의 조절작용을 하는 등 가치관마다 조절작용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며, 이어

감성지능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한국 대학생들의 정보들과 연구결과들은 한국대학생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주제어: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전통성, 현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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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경

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三抛世代)라는 용어도 등장해 

유행하고 있다. 분명 대학생들의 실력과 취업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경제구조 및 저성장의 등의 이유로 취업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되었고, 대

학신입생부터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정에 

한 두 자녀만 있는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며, 과도한 집안의 기대와 보살핌으로 

자기감성의 통제 및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권위에 대한 순응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한국 젊은이들의 특징이다.

Goleman(1998)은 감성지능에 대해 감정을 잘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며, 인간관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앞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현상과 연결시켜 봤을 때 대학생들의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은 감성지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상황들을 지

속적으로 겪고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나 배경,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한 

개인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가 있다(Litt, 1988).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

고 과업을 수행 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Owen & Forman, 1988), 취업

과 본인 성장에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지능의 정도와 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신념으로 지쳐있는 젊은 세대에게 감

성지능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및 자기주장의 확실

한 전달과 표현 등으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맞물리는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유교권이면서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을 정도로 유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었고, 사서삼경과 삼강오륜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해왔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급속한 사회변동, 그리고 기술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전은 전통적 유교권인 한국에도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

정된다. 기존 유교적 이념을 배경으로 한 가치관을 전통성이라 한다면, 20세기 



감성지능과자기효능감의관계에서전통성과현대성의조절역할 109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사회가 현대화하면서 등장한 가치관을 현대성이라 명명

할 수 있다(Farh et al, 1997). 이 두 가치관은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히 대조적인 양극단의 개념은 아니며 한 사람의 의식 속에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한 지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

의 가치관인 전통성과 현대성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대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기초자료와 더불어 대학생의 능력개

발 및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사고와 행동 유도 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Salovey & Meyer, 1990). 감성지능은 일반적인 지능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의 동기부여(motivation)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증연구에서 밝혀졌다. Cooper & Sawaf(1997)는 개인의 감성이 풍

부하고 높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했

고, Wong & Law(2002)는 홍콩 정부의 중간 관리자와 홍콩 대학교 관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으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주

장했다. 특히 Dulewicz & Higgs(2000)는 감성지능의 정의를 감성을 인지하는 측면

에서 벗어나 그것을 유지하고 동기부여해 타인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 감성지능과 동기부여는 상호 연관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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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이다. 자기효능

감은 특정 과업이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Wood 

& Bandura, 1988), Maddux(1995)는 자신이 처한 행동이나 상황적 요소가 피할 수 

없는 경우나 도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

로 스스로의 에너지를 투입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자기효

능감을 정의했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 상황

에 맞추어 학습자 스스로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상태라 할 수 있다(Schunk, 1995). 

정리하면, 동기부여가 높은 상태가 된다면 자기효능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개념들을 응용해 감성지능 중 Wong & Law(2002)

이 제시한 감성지능 척도를 이용해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Wong & Law(2002)는 감성지능의 척도를 자기감성인식(self-emotion 

appraisal, SEA), 타인감성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OEA), 감성활용(use of 

emotion, UOE), 감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 ROE)의 4가지 측면을 제시했는데, 

이는 Bandura(1994)가 자기효능감의 형성 원인으로 제시한 실제경험(enactive 

attain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states)와 매우 관련이 있다. 

<표 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감성지능 (Wong & Law, 2002) 자기효능감 (Bandura, 1994)

자기감성인식 자신 감정상태 인식 정도 실제경험 경험을 통한 성공

타인감성인식 타인 감정상태 인식 정도 대리경험 타인을 통한 성공

감성활용 관계 지속과 감성 활용 정도 언어적 설득 칭찬, 격려를 통한 성공

감성조절 기분통제와 판단 조절 능력 정서적 상태 충동과 기분을 통제

우선, 실제경험은 본인이 실제로 경험을 해 봤는지의 정도로 경험을 통한 성

공 유무는 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실패는 낮춰준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감성인식은 이러한 성공 유

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

경험 역시 성공을 거둔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타인의 감성 정도를 이해하고 그들을 다룰 수 있다면 성공의 기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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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언어적 설득은 칭찬, 격려에 의해서도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타인의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성공의 기대치가 높아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으

로 흥분을 하게 된다면 효능감이 제대로 인지되거나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

동과 기분을 통제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성 조절 능력

이 있다면 효능감이 높아지거나 좀 더 분명하게 인지되어질 것이다.

정리하면, Wong & Law(2002)의 감성지능 연구와 Bandura(1994)의 자기효능감

의 연구가 관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성지능의 하위 요소들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실증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Yukl(2002)은 감성지능이 자기 감시성향(self-monitoring) 및 자기 확신, 성장 추구

와 같은 특성과 결합해서 나타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김경숙 & 박화윤(2012)이 보육교사의 감성지능을 통해 감성 조절

(β=.313, p<0.01)과 감성 활용(β=.184, p<0.05) 그리고 감성역량 요소 중 관계 관

리(β=.107, p<0.05)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 송정

수(2010)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98, p<0.01), 조혜진(2012)은 감성지능의 

감정인식 및 표현(β=.24, p<0.01), 감정이입(β=.23, p<0.01), 감정의 사고촉진(β

=.37, p<0.01), 감정조절 요인(β=.17, p<0.05)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관계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1:감성지능은자기효능감에정(+)의영향을미친다.

2.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성과 현대성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

다. 가치는 개인의 행동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각자의 신념이나 인생에 

있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논하는 것과 같다(Gibson & Mitchell, 198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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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특정 개인의 행동 방식 유형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지

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믿음의 형태이다(Nevil & Kruse, 1996).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충분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

도는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Yang et al.(1989)에 의해 개념화되고 증명된 전통성(traditionality)과 현대성

(modernity)은 상반된 결과의 개념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전통

성과 현대성의 문화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국 국민들은 엄격한 형식이나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한다. 이는 민족 이름인 타이족의 

‘타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처럼 태국 국민들의 문화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 형태는 예로부터 국왕이 절대

적인 권한을 가지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사회내의 대인 관계에서는 위계적 

신분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Yang et al.(1989)의 연구에서도 대만 역시 문화적 지

향점이 국가가 아닌 개인마다 분리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결국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개념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 개념의 문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며, 개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문화 가치라 볼 수 있다.   

Farh et al.(1997)에 따르면 전통성(traditionality)의 문화 속에서는 권위에 대한 

존경(respect for authority), 효심(filial piety), 조상 숭배(ancestor worship), 남성우월

사상(male-domination), 운명론(fatalism)과 같은 가치관들이 강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주의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륜(五倫)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
序), 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표현되는 오륜(WuLun: 五倫)에서는 유대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은 사회적 특징이기 보다는 사회 시스

템 내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특히 오륜은 상대방의 위

치에 따라 개인의 역할의 바뀜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역할 변경은 대인관계를 

강화시킨다(Yang, 1993). 예를 들어 붕우유신의 경우 교우관계에서도 계급 패턴을 

만들어 내면서 시스템화 시키고 있고, 장유유서와 같이 상위의 구성원과 하위의 

구성원의 구분을 통해 상위 구성원의 특권과 권위는 하위 구성원의 존경과 존중



감성지능과자기효능감의관계에서전통성과현대성의조절역할 113

으로 비롯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오륜에서는 역할 규범이 행위자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

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는 권한의 정도가 커지지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요구 사항과 

제약 사항으로 인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전통성의 

환경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공정하게 대우 받았다고 느끼는 것에 가치를 두기 보

다는 그들의 인지된 역할에 따라 행동을 보이게 된다(Farh et al., 1997).    

자기효능감은 일정한 활동영역에서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믿음이다(Schunk, 1985). 하지만 높은 전통성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에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위치에 따라 권위에 순종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통성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

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가설2:전통성의가치는감성지능과자기효능감의관계를부(-)로조절할것이다.

전통적인 사회가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면서 가치관과 태도의 뿐만 아니라 

관습의 패턴에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대안이 현

대성(modernity)이다(Inkeles & Smith, 1974). 

현대성은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 오픈마인드(open-mindedness), 낙관주의

와 적극성(optimism and assertiveness), 정서적 쾌락주의(affective hedonism), 성적 

평등(sexual equality), 그리고 자립성(self-reliance)의 측면에서 한 사회를 설명했다

(Yang et al., 1989). 현대 사회에서는 규정의 원칙에 근거한 수단적 교환을 강조

한다. 이는 개인의 공헌을 기반으로 한 보상을 받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이나 나이 위치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모든 사람이 특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

을 강조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데 이 역시 현대성의 기

반을 둔 문화 가치이다. 

결국 현대성의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대해 개방적 

태도, 미래 지향적 태도,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 태세, 운명의 수동적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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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권위 의존의 경향 약화와 같은 개인적 현대성 증후군(individual modernity 

syndrome)을 보이게 된다(Inkeles & Smith, 1974).

그리고 Inkeles(1999)에 의하면 현대성 가치에 근거한 사람들은 의견 상의 차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의견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오픈마인드

를 보유하고 있다. 즉, 권위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의견에 대

한 이유와 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성격특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는 성향은 상황이나 환

경의 제약이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큰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거나 기존

의 권위나 범례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감성의 조절 및 활용은 더욱 쉽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성 가치는 감성지능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

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3:현대성의가치는감성지능과자기효능감의관계를정(+)으로조절할것이다.

Ⅲ.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해 요인의 추출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각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 확보

를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표본의 설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자료를 서울/인천/경기도/충청도에 소재

한 대학교들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의 총 부

수는 48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설문지들

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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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별 성별 분포는 남성 206명(46.7%), 여성 234명(53.1%), 무응답 3명

(0.2%)이며, 연령 분포는 20세에서 23세 277명(62.6%), 24세에서 26세 71명

(16.0%), 27세에서 29세 58명(13.0%), 30세 이상 16명(3.6%), 무응답 21명(4.8%)로 

나타났다. 고향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지역으로 서울 116명(26.2%), 인천 42명

(9.5%), 경기도 140명(31.6%), 대전 10명(2.3%), 충북 8명(1.8%) 충남 35명(7.9%), 

강원도 4명(0.9%), 부산 5명(1.1%), 경북 8명(1.8%), 경남 4명(0.9%), 울산 4명

(0.9%), 광주 2명(0.4%), 전북 10명(2.3%), 전남 5명(1.1%), 제주도 2명(0.4%) 대구 

5명(1.1%), 미응답 43명(9.8%)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인구통계자료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설문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에 표시하

였다.

1)독립변수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은 Gross(1998)의 감성지능의 개념을 척도화한 Wong & 

Law(2002)의 감성지능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자기감성인식 4문항, 타

인감성인식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성조절 4문항으로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2)종속변수

종속변인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한 Jones(1986)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은 총 7문항이다.

3)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전통성과 현대성은 Yang et al.(1989)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

한 Farh et al.(1997)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 전통성과 현대성 측정 문항

은 각각 5문항이나, 현대성 측정문항 중 국내의 정서와 맞지 않은 한 개 문항을 



116 한국조직학회보 (제10권제1호)

구분　 1 2 3 4 5 6 7 신뢰도

자기효능감 3 .815 .095 .131 .015 .173 .057 .073

.818

자기효능감 2 .730 .183 .093 -.083 .085 .040 .076

자기효능감 1 .666 .080 .108 .225 .011 .034 .034

자기효능감 4 .659 .100 .089 .101 .244 .054 .056

자기효능감 6 .555 .041 .173 -.277 .164 .187 .027

자기효능감 7 .531 .010 .073 -.187 .241 .139 .105

자기효능감 5 .504 .105 .061 .224 .380 .104 .195

감성조절 4 .046 .867 .073 .034 .123 .020 .040

.886
감성조절 2 .146 .854 .173 .069 .110 -.054 -.029

감성조절 3 .113 .842 .053 .078 .085 .039 .091

감성조절 1 .176 .786 .103 .068 .201 .038 -.022

자기감성이해 2 .077 .146 .871 .094 .135 .113 .017

.852
자기감성이해 3 .110 .139 .848 .048 .138 .168 .026

자기감성이해 1 .160 .101 .742 .101 .106 .110 .113

자기감성이해 4 .207 .042 .639 -.040 .223 .222 -.088

전통성 3 .016 .074 -.015 .800 .021 -.024 .008 .771

삭제해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Ⅳ. 실증 분석

1.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

해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요인 적

재치가 0.5 이상이면 구성개념들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Hair et al., 1998),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적재 값이 0.5 이상의 요인 적재치를 보

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 항목들은 모두 요인별로 정확

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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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성 1 .137 .167 .020 .749 -.022 -.038 -.019

전통성 2 .063 .079 .003 .746 -.050 .008 .048

전통성 4 -.124 .025 .031 .742 .060 -.047 .032

전통성 5 -.039 -.075 .091 .500 .099 -.011 -.016

감성활용 3 .188 .070 .144 .022 .814 .067 -.042

.820
감성활용 4 .225 .130 .130 .036 .759 .067 .032

감성활용 2 .255 .186 .062 .088 .713 .074 -.041

감성활용 1 .121 .135 .198 -.019 .696 .028 .045

타인감정이해 3 .156 -.001 .331 -.061 .044 .798 .024

.688
타인감정이해 4 .160 -.016 .299 -.109 .143 .763 .075

타인감정이해 2 .001 .040 -.039 .048 .050 .717 -.053

타인감정이해 1 .254 .002 .433 -.087 .025 .561 .045

현대성 1 -.044 -.097 .022 -.081 .098 .025 .677

.680
현대성 3 .143 .090 -.002 -.007 -.062 -.046 .673

현대성 2 .088 -.015 .080 .011 .052 .044 .668

현대성 4 .099 .089 -.031 .117 -.064 .000 .615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들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자기감성이해 

0.852, 타인감성이해 0.688, 감성활용 0.820, 감성조절 0.886, 자기효능감 0.818, 전

통성 0.771, 현대성 0.680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가졌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의 변수 자기감성이해(r=.391), 타인감성이해(r=.318), 감성활용(r=.318), 감

성조절(r=.519)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현대성(r=.202)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어 가설 3에 관련된 내용 역시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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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자기감성이해 3.57 .708 1

2. 타인감성이해 3.79 .772 .457** 1

3. 감성활용 3.50 .717 .388** .228** 1

4. 감성조절 3.38 .835 .290** .077 .341 1

5. 전통성 2.58 .756 .094* -.064 .073 .160** 1

6. 현대성 3.44 .571 .083 .049 .039 .067 .012 1

7. 자기효능감 3.47 .579 .391** .318** .519** .325** .047 .202** 1

N=443, *p<0.05, **p<0.01

3. 가설검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감성지능의 하위차원을 각각 독립변수

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 1을 만들었다. 모델1은 감성지능의 하위차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로 검증 결과 자기감성이해(β=.119, p<.05), 타인감성

이해(β=176, p<.01), 감성활용(β=.384, p<.01), 감성조절(β=.123, p<.01) 모두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 3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모델2~ 모델7)을 만들

었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3단계에 걸쳐 투

입해 R square 값의 변화량과 3단계 상호작용항 베타 값의 유의 수준을 통해 조

절효과를 확인했다(Baron & Kenny, 198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

할 때 상호작용항이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 변수에서 평균을 차감해 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고(Aiken & 

Weat, 1991), 그 결과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우선 전통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2, 3, 4를 만들었으며 모델 2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1단계, 모델 3은 전통성의 조절변

수를 투입했을 때의 2단계, 모델 4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3단계이다. 검

증결과 R square 값이 모델 2는 .334, 모델 3은 .335, 모델 4는 .340로 점점 증가

하였으나, 모델 4의 상호작용항의 β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전통성의 조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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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모델7

성별 -.078* -.080* -.087** -.091** -.078* -.058 -.059

나이 .010 .019 .023 .016 .010 .009 .015

자기감성이해 .119** .118** .121** .138*** .119** .112** .081*

타인감성이해 .176*** .173*** .170*** .163*** .176*** .172*** .173***

감성활용 .384*** .382*** .382*** .383*** .384*** .385*** .364***

감성조절 .123*** .119*** .121*** .111* .123*** .117** .124**

전통성 -.032 -.032

자기감성이해☓전통성 .097

타인감성이해☓전통성 -.043

감성활용☓전통성 .019

감성조절☓전통성 -.045

현대성 .175*** .176***

자기감성이해☓현대성 .092*

타인감성이해☓전통성 .085*

감성활용☓전통성 .000

감성조절☓전통성 -.017

F value 35.656*** 34.374*** 29.514*** 19.031*** 35.656*** 33.513*** 22.809***

R square .339 .334 .335 .340 .339 .361 .378

R square change .001 .005 .022 .018

*p<0.1, **p<0.05, ***p<0.01

다음으로 현대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5, 6, 7를 만들었으며 앞

서와 마찬가지로 모델 5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1단계, 모

델 6은 현대성과 조절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2단계, 모델 7은 상호작용항을 투입

했을 때의 3단계이다. 검증결과 R square 값이 모델 5는 .339, 모델 6은 .361, 모

델 7은 .378로 증가하였고, 모델 7의 상호작용항이 자기감성이해(β=.092, p<0.1)

와 타인감성이해(β=.085, p<0.1)가 다소 낮은 유의수준 하에서 현대성의 조절효

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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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전통성과 현대

성이라는 가치관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연구결과로 봤을 때 유가

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감성을 이해, 

활용,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학점이나 어학실력 등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감성에 대한 이해와 조

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성의 개발과 훈련은 취업과 진로 등으로 스

트레스에 억눌렸다가 한순간에 폭발할 가능성을 줄여주고 순차적으로 자신 능력

에 대한 신념도 증가된다는 긍정적 흐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둘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대하여 전통성은 조절작용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성은 오륜 등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

이 만들어져서, 같은 동북아이면서 유교문화권인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받아지리라

는 가정 위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성의 조절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상관분석에서도 전통성은 감성지능의 일부 척도와 상관관

계에 있고, 자기효능감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대학생들에

게 오륜 그리고 전통적 유대관계 등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거나, 기존의 한국인들

보다 정신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대하여 현대성은 정의 조절작용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SNS의 활용과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과 같은 의견표현

의 자유와 남녀평등에 인식 확대에 의한 페미니즘의 영향력 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Goleman(1995)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감성지능은 의사

소통과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현대성의 성향은 해당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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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재검증해주고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연관이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전통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다. 만일 향후 연구에서 전통성을 연령별로 측정한다

면 각 연령대별로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특히 40-5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상관 및 회귀분석 등에서 어느 정도 유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세대 간의 가치관차이

가 존재할 수 있으며, 과거 한국인들의 의식세계의 큰 영향을 차지하던 유교 및 

전통적 유대관계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생 

이외의 대상을 측정할 때는 연령대의 구분을 통해 가치관의 인식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성과 현대성의 설문문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설

문문항은 Farh et al.(1997)의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내용 자체가 대학생들

이 답하기에는 약간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대학생의 정서나 상황에 맞게

설문 문항을 수정해 측정을 한다면, 현 연구결과 보다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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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전통성, 현대성 설문

감성지능 설문

1. 나는 대부분 왜 특정한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2. 나는 내가 느끼는 기분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

3.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4. 나는 항상 나 자신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5. 나는 항상 내 친구들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감정을 안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관찰하는데 뛰어난 편이다.

7.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느낌과 감정을 잘 감지한다.

8.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9. 나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 나는 나 자신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격려한다.

11.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 시키는 사람이다.

12. 나는 항상 내 자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13. 나는 내 노여움을 통제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4.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15. 나는 화가 나더라도 항상 빠르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16.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자기효능감 설문

1. 내게 주어진 업무는 모두 내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2. 나는 조직의 업무에 적응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담당할 업무에 직무수행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내 능력과 지식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대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낀다.

6. 나의 과거 경험과 성취는 앞으로 업무를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도전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성 설문

1. 정부 지도자는 가족의 가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결정

에 복종해야 한다.

2. 실수를 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3. 결혼 전 여성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하고 결혼 후에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4.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는 그들의 리더에게 누가 옳은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부모에 의해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에 의해서도 존경받아야 한다.

현대성 설문

1. 만일 선생님이 실수를 했다면, 학생들은 이성적으로 그와 언쟁을 할 수 있다.

2.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할 권리가 있다.

3. 진보된 학습 또는 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의 집 또는 가정을 떠나도 좋다.

4. TV 프로그램의 성적 장면이 필수적인 각본의 부분이라면 검열되지 않아야 한다.


